
닛신보 - 중국 제3의 면방거점 개업식 거행 

닛신보는 이토추상사와 함께 중국의 “석강성 영파시(淅江省 寧波市)”에 있

는 베켄집단(集團)과 합판(合辦)으로 설립한 “영파유과면방직 유한공사(寧波

維科綿紡織 有限公司)”의 개업식(開業式)을 2003년 10월 18일 유과북윤공업

원(維科北倫工業園)에서 거행하였다. 

이 합판공장은, 영파시내에 있던 베켄의 기존 면방공장이 급속히 성장하자 

부지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공해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확장을 계획할 수 

없어 광대한 교외(郊外)의 북윤 공업원으로 이전하고, 베켄 70%, 닛신보 25%, 

이토추 5%의 출자비율로 2002년 2월에 설립되었다. 베켄은 닛신보의 고급생

산기술과 생산관리, 영업에 관한 실무요령 등을 도입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

을 이룰 목적이며, 닛신보로서는 일본내의 생산능력이 축소된 양을 중국에서 

보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. 생산시설 규모는 9만추로서, 제1공장

의 3만추에서 생산되는 실은 닛신보가 판매하고, 제2, 제3공장의 6만추에 의

한 생산제품은 베켄이 판매하기로 되어있다. 

닛신보는 일본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규격품을 일본에서 생산하면 수

입품 때문에 채산을 맞출 수 없으므로, 당분간은 상주명력(常州名力), 항주일

면(杭州一綿) 등의 두 개 면방거점에 이어, 제3의 중국 생산거점을 닛신보가 

직접 일본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 제1공장에서는 40∼80수 면사를 월 

1,000곤(梱) 정도 생산하며, 장차는 구미시장으로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며, 

중국의 내수시장에도 판매하게 될 것이다. ♣ 

 


